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10.(금) 조간
2023. 2. 9.(목) 11:00

배포 일시 2023. 2. 9.(목) 06:00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팀  장 권순태 (044-200-6141)

첨단해양교통관리팀 담당자 서기관 김성재 (044-200-6233)

해수부,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해상응급처치 지원 등 해상복지 강화한다

- 2023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

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해상응급처지 지원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영상통화 기

능을 활용하여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

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해상기상, 사고속보, 해양수산

정책 등의 정보를 리포터 등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 여객선, 내항화물선, 어선 및 관공선 등 100여 척에 대해 시범실시(′23.3~9) 후 확대

또한, 어선 1,68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Wi-Fi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보급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선원이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의 4단계(정상→관심→주의→경보)인

알람 단계를 2단계(정상→경보)로 축소하고, 알람 문구를 단순화하는 등 알람

제공체계를 개선하며, 이용자 의견수렴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토대로 선종별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 선종별 서비스 : (어선) 어장정보 최신화, (예도선) 도선이력카드 작성‧공유 기능,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알람, (여객선) 항로이탈 원격모니터링, (레저선) 레저활동 

금지구역 안내 등

그 외에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 개정을 통해 항해‧통신분야 신기술

개발‧실증, 국·내외 기술표준 제정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 해양 디지털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

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을 해양안전은 물론,

해상복지, 해상안보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참고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주요 서비스

해상 원격의료 지원 시범서비스(안)

해상교통 음성정보 시범서비스(안)

저가형 태블릿 13인치 중형 어탐기능 연계형

e-Nav 단말기 다변화 


